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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 플랜트 수주 341억 달러,
2년 연속 300억 달러 넘어

- 2023년(302억 달러) 대비 12.7% 증가, 2015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기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난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플랜트를 수주한 금액이 총 340.7억 달러(약 50조 원)라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총 수주 금액인 302.3억 달러 대비 12.7% 증가한 것으로, 2015년 

364.7억 달러 이후 9년 만의 최대 기록이다.

이번 성과에는 우리 기업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중동 지역에서의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크게 기여하였다. 지난해 수주 금액 340.7억 

달러 중 155.2억 달러(약 46%)가 중동에서 수주한 금액으로, 2022년 11월 

이후 중동 국가와의 고위급 경제 외교 성과가 대형 프로젝트들의 실제 

계약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4월 삼성E&A와 GS건설이 수주한 사우디 파딜리 가스 

플랜트 증설 프로그램*
(73억 달러)은 우리 기업이 수주한 역대 해외 프로젝트 중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191억 달러), 2012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77억 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초대형 계약에 해당한다.

    * 패키지 1, 4 : 삼성E&A(60.8억 달러) / 패키지 2 : GS건설(12.2억 달러)

   ** 원전을 제외한 ‘단일 플랜트 프로젝트’ 중에서는 역대 1위 규모

또한 작년 11월 삼성물산이 수주한 카타르 Facility E 담수 복합 

발전소(28.4억 달러)는 국내 컨소시엄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국내 

기업의 EPC(설계·조달·시공) 수주로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 한국남부발전 6%,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6% (각 39백만 달러) 지분 투자 

→ 삼성물산 28.4억 달러 EPC 수주, 향후 국산 기자재 및 시공사 동반 진출 전망

한편 지난해 우리 기업은 동유럽과 동남아 지역에서도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중동 중심의 수주에서 벗어나 플랜트 진출 시장을 

한층 다변화하였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세르비아 태양광 발전소(16.8억 달러, 



'24.10월) 수주 등 동유럽 지역에서만 총 47.1억 달러를 수주*하면서 

유럽에서의 수주 금액은 2023년 대비 250.6% 증가한 65.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삼성E&A의 말레이시아 피닉스 바이오(SAF, 지속가능항공유) 

정유 시설(9.5억 달러, '24.12월) 수주 등에 힘입어 동남아 지역에서도 2023년 

대비 79.1% 증가한 33.9억 달러를 수주하였다.

플랜트는 기계·장비 등 하드웨어와 그 설치에 필요한 설계, 시공, 

유지·보수가 포함된 융합 산업으로, 기자재 생산, 엔지니어링, 컨설팅, 

파이낸싱, 인력 진출 등 사업 수주에 따른 전후방 효과가 큰 분야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2월 안덕근 장관이 주재한 제3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2024년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를 330억 달러로 제시하면서, 

지역별·분야별 맞춤형 지원, 해외 플랜트 수주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 

포함된 플랜트 수주 확대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플랜트 EPC 기업 간담회('24.2월)를 개최하여 업계 

건의 사항을 듣고 민관이 함께 향후 수주 전략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대외경제장관회의」('24.2월, 7월) 등 범부처 회의체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기반을 확대해왔다.

또한 ▲반기별로 해외 공관을 통해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 현황을 

파악하여 고위급 회담 계기 발주국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해외 플랜트 진출 확대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생산설비 수출의 경우에는 해외 플랜트 수주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수주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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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해외 플랜트 산업 개요 및 수주 실적

1. 해외 플랜트 산업 개요

2. 2024년 수주 실적
(단위 : 억 달러)

월별 해외 플랜트 수주 금액 추이

수주연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23년 18.3 12.6 24.4 7.1 9.0 59.1 19.1 8.2 31.9 14.9 29.6 68.1 302.3

2024년 23.2 7.7 30.9 73.9 8.0 19.4 17.5 10.9 21.6 47.6 60.3 19.6 340.7

지역별 공종별

중동 155.2 산업시설 98.4

발전·담수 90.3유럽 65.8
석유·가스 85.4

아시아 64.2
기자재 32.0

미주 53.3 해양 19.2

아프리카 2.2 석유화학 15.3

3. 연도별 수주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주액 36,468 20,930 26,709 21,689 17,208 27,512 27,043 24,181 30,234 34,068

증감율 △38.7 △42.6 27.6 △18.8 △20.7 59.9 △1.7 △10.6 25.0 12.7


